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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 배움길 열린 대전 학교밖 청소년

대전시교육청이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을 위해 새로운 배움의 길을 만들

었다. 의무교육을 중도에 멈춘 학교 밖 청소년과 연령 초과 등을 이유로 학

교로의 복귀 기회를 놓친 청소년, 피치 못할 사정으로 검정고시를 응시할 

수 없는 이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.

시교육청은 올해부터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

력을 인정해주는 ‘의무교육단계 미취학·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’ 사업을 운

영한다.

해당 사업은 미취학·학업중단학생 등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습지원 체계를 

구축해 학력 취득을 돕는 것으로, 사회적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교육 기회

를 균등하게 제공하자는 취지다. 구체적으론 초·중등 단계에 있는 만 24세 

이하 학교 밖 청소년이 학습지원 프로그램, 학교 밖 학습경험, 온라인 교육

과정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.

또 국어, 수학, 영어, 사회, 과학 등 6~7개의 필수·선택과목을 일정 수준 이

상 성취해야 학력 인정이 가능한 검정고시와 달리 과목별 ‘기준 학습시

간’을 모두 이수한다면 학력 인정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

인다.

지난 2017년부터 강원과 경기 등에서 사업을 시작하면서 대전도 지난해부

터 대전시·서구·유성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3곳에서 21명의 학생들을 

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.

검정고시보다 문턱 낮춘 기회 제공
꿈드림센터서 학습지원 프로그램 운영 
‘기준 학습시간’ 이수 시 학력 인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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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전시 꿈드림 관계자는 “기존에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력을 인정받을 

수 있는 방법이 검정고시뿐이었다. 수학을 어려워하거나 신체·정신적으로 

불편한 아이들의 경우 시험을 버겁게 느꼈다”며 “또 다른 길이 열려 센터가 

운영하는 상담, 취업, 자립, 건강검진 지원과 맞물려 청소년 맞춤형 교육을 

할 수 있다”고 설명했다.

시교육청은 올해 시범사업을 통해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홍보에 몰두

할 예정이다. 관내 3곳의 꿈드림 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지만 청

소년들이 특정 센터로 몰릴 수 있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대전시 꿈

드림에서 총괄적으로 운영하고 서구·유성구 꿈드림에서 협력하는 것으로 

가닥을 잡았다. 또 학습의 질적 향상을 위해 센터에서 시행하는 프로그램

을 한국교육개발원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.

시교육청 관계자는 “부득이한 사정으로 검정고시를 볼 수 없어 학업을 아

예 포기하거나 배움의 시기를 놓쳤던 청소년들을 위해 프로그램을 적극 홍

보·권장하고 활성화하려 한다”며 “도움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 학습지원

을 통해 새로운 꿈을 꾸길 희망한다”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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